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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의미와 현대인의 삶을 담은 거리예술을 만나다.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 프로그램.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

다. 거리예술은 거리에서 공연되는 만큼 장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르이다. 모든 거리예술작

품에 있어 장소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소가 지닌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또한 그렇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는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를 통해 거리극 축제의 진화된 모델을 제시한다.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안산이라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이를 매년 축제에서 선보인다.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리예술인만큼, 올

해는 세월호 사고 등, 지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대화를 시도한 작품들이 준비되고 있다. 

지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은유적 대화

먼저 세월호 사고를 은유적으로 그려낸 <안산 순례길>과 <올모스트, 단원>, 두 작품이 크리에

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윤한솔 연출을 필두로 다양한 아티스트가 모인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의 <안산 순례길>은 관

객과 함께 도시의 특정 성지를 순례하는 형태의 이동형 공연이다. 성지는 안산이라는 도시성과 

시민의 일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각각의 성지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설치, 

체험 등이 진행된다. 성지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관객들은 기존에 스쳐 지날 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안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순례 과정에서 간

접적으로 연상되는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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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문의 <올모스트, 단원>은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응시하는 자신과 지역의 이

야기를 담은 2인극이다. 안산의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이 직접 시민배우로 참여해 사랑과 우정, 

관심사 그리고 현재의 화두를 더하여 안산이라는 도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시의 트라

우마를 안게 된 안산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은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예술이 갖는 치유와 연대

의 힘을 보여줄 예정이다.

‘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진솔한 대화

또한 크리에이터프로그램은 망각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도깨비 

야시장>과 <스트리트 픽스토그램>은 관객들에게 안산이 지닌 쓰라린 아픔을 애써 지우는 대

신, 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은 <도깨비 야시장>을 선보인다. <도깨비 

야시장>은 도깨비들이 세운 야시장에서 도깨비와 관객들과 함께 하는 관객 참여형 야(夜) 외

(外) 놀이극이다. 야시장의 다양한 좌판에서는 음악, 놀이, 춤, 연극이 펼쳐지고 관객들은 이를 

함께 즐긴다. 이 작품은 도깨비와 야시장을 단순히 추억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무서운 존재로

만 인식되던 도깨비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 우리에게 잊힌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

기를 제공한다.  

웨이인크랙의 <스트리트 픽스토그램>은 사진을 통해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프로젝트이다. 시민들로부터 사전에 수집한 안산 곳곳의 사진과 축제 방문객들이 촬영한 사진

을 토대로 길바닥 사진전을 개최하고 관객들이 관람하게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전시된 사진들이 밟혀 훼손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삶과 일상의 은유를 느낄 수 있다. 

현대인 누구나 공감 가능한 삶의 애환을 담은 대화

이외에도 누구나 공감 가능한 현대인의 삶을 그린 작품도 있다. 씨드댄스프로젝트그룹의 <웰

컴(W.C)>은 남자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행동과 심리를 통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와 해소에 대해 그린 무용 작품이다.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욕구를 억

누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애환을 담아냈다. 누구나 하는 일상적 일들이 춤으로 재탄생 되면

서, 관객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카타르시스를 준다.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 작품들을 포함하여 국내 48작, 해외 13작의 총 10개국 61작 내외의 

작품들을 선보일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안산문화재단 이사장 제종길)는 5월 1일(금)부터 3일

(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4월 30일에는 원곡동에서 ‘프리페스티벌_원

곡동’으로 미리 축제를 만날 수 있다.



※ 사진 설명

 1. ASAF2015_축제메인포스터

 2. ASAF2015_안산순례길

 3. ASAF2015_올모스트단원

 4. ASAF2015_도깨비야시장

 5. ASAF2015_스트리트픽스토그램

 6. ASAF2014_웰컴(W.C)


